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3. 27.(수) 08:30  배포: 2023. 3. 27.(수) 08:30

“내가 갈 곳은 어디에?”
신도시 조성지역 세입자 고충 상담

- 국민권익위, 내일 하남 교산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 운영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 함께 참여…주민 고충 ‘맞춤형’ 상담

□ 신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경기도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하남 교산 신

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

센터 2층 상담장에서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도시 주민의 고충을 보다 전문적으로 상담하기 위

해 국민권익위의 도시 분야 베테랑 조사관뿐만 아니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등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기관도 함께 참여해 주민 고충을 상담

하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 하남 교산 신도시는 686만㎡ 면적에 주택 3만 3천 호, 인구 7만 

8천 명을 수용하는 규모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난 

2019년부터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0월부터 토지 보상 절차가 이뤄졌고, 지난

해 9월부터 기존 건물 철거 및 주민 이주 등 조성공사를 착공하였



으나, 세입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나 일부 임차 영업인들의 경우 

사업지구 밖으로 생활 터전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번 맞춤형 국민신문고에서는 신도시 조성과정에 주민과 세입자 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과 고충 해소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추가적인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 및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경우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관계기관과의 합의·조정 등 

원만한 해결방안도 모색하여 신도시 임차인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대규모 신도시 조성과정에는 

토지 및 지장물, 영업·영농 등 각종 보상 민원, 이주 및 생활대책 

민원 등 다양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맞춤형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여 신도시 

조성지역 주민의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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